
ORIGINAL ARTICLE

J Korean Acad Community Health Nurs 지역사회간호학회지( )

ISSN 1225-9594 (Print) / ISSN 2288-4203 (Online)

Vol. 26 No. 2, 169-177, June 2015

http://dx.doi.org/10.12799/jkachn.2015.26.2.169

서 론

연구의필요성1.

오늘날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 증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

다 미국의 경우 세의 청소년 대상으로 년 조사[1]. 12~17 2009

한 결과 약 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으, 93%

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년 조사에[2], , 2007

서 대 남학생은 여학생은 가 인터넷을 이용하10 99.9% 99.7%

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스마트 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인[3].

터넷에 대한 접근이 더욱 손쉬워지고 있어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의 증가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청소년들은[4].

인터넷 사용시간이 텔레비전 이용시간보다 더 많다는 보고도

있어 인터넷 이용이 청소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5],

연구가 보다 많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

학업 목적 외의 인터넷 사용과 청소년들의 행복감 및

스트레스와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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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대부분 인터넷 이용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다 특히 인터넷 중독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 ,

루어져 왔다 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공하는 학술연구.

정보서비스가 제공하는 학술논문검색 사이트 에서 인터(RISS) '

넷과 청소년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인터넷 중독 혹은' ' '

인터넷 중독이 청소년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들

이가장많이검색이 된다는 사실을통해알 수있다 그중대표.

적인 선행연구의 예를 들자면 인터넷 중독이 청소년의 우울,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등을포함하는정신건강에(ADHD)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거나 건강행태 측면에서 인터넷 중[6],

독에 빠진 학생들이 음주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학업성[7],

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등이 이를 증명한

다 따라서청소년들의인터넷 이용과관련된 건강문제의 이[8].

해를 위해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며 인터넷 중독이 건,

강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적절한 시간 인터넷을 이용하였,

을때과연청소년들의건강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지 혹은,

긍정적인 영향은 없는 것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인터넷 이용이 항상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있음은 기존의 몇몇 연구결과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인터넷은 음악이나 게임 등의 오락적 서비스를 제공.

하며 이메일이나 블로그[9], SNS (Social Network Service),

활동 등을 통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에도 도움을 주는

데 이를 통해 행복감을 증진시켜준다고 보고되었다 따, [10].

라서 인터넷 이용이 청소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뿐만 아니

라 긍정적 영향도 파악하여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필요

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 중 인터넷의 긍정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시도

된 연구는 많지 않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인에서 어떤 종. ,

류의 인터넷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조사 없이 모든 종류의 인

터넷 이용시간을 조사하여 삶의 만족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

았을 때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보다 인터넷을 이용하,

는 사람의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

또 다른 성인 대상 연구에서는 인터넷 쇼핑 오락 및 여러 가,

지 정보를검색하는 목적으로 인터넷을이용하는경우가불법

해킹이나 불법다운로드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

는 경우 보다 더 행복감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싱가[11].

폴의청소년들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는 어떤 종류의 인터넷

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조사 없이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

을 조사하였을때 인터넷을 전혀 하지 않는 학생 중 거의 매일

우울감이나 슬픔을 경험하는 비율이 인 반면 하루 시16.9% 1

간 이용 군에서는 로 보고되어 인터넷 이용이 반드시21.6%

부정적 효과만을 가져오지는 않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12].

따라서본 연구에서는 기존에시도되지 않았던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이용의긍정적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는 시도

에서 학업 목적 이외의 인터넷 이용과 청소년이 느끼는 행복

감 및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인터넷 이용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대부분 인터넷 중독을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하여

중독자와 비중독자로 나누어 분석한 경우가 많다 이[13-15].

러한 경우에는 인터넷 중독이라는 극단적행태를 가진대상자

에 초점을 맞추게 되므로 인터넷의 부정적 영향이 연구의 중

심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거나 적당한 시,

간을 이용하는 경우 인터넷 이용이 이들의 건강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

라서 본연구에서는인터넷 중독자와비중독자로 나누기 보다

는인터넷 사용시간을 세분화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지않는청

소년과다양한 시간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서학업 목적 이외

의인터넷 이용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청소년들이 느끼는 행복

감과 스트레스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목적2.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업 외 목적의 인

터넷 사용시간과 행복감 및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자 함이다 따라서 먼저 단변량 분석을 통해 학업 외 목적의.

인터넷사용시간과청소년이느끼는행복감 및스트레스의관

련성을 살펴본 후 다변량 분석을 통해 일반적 특성을 보정한,

상태에서 학업 외 목적의인터넷 사용시간과 청소년이느끼는

행복감 및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연구방법

연구설계1.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에서 학업 외 목적의 인터넷 사

용시간과 청소년이 느끼는 행복감 및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단면적 상관관계 연구이며 이차자료분석연구,

이다.

연구대상및자료수집2.

본 연구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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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목적외의인터넷사용과청소년들의행복감및스트레스와의관련성

데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년 제 차 부터 매년, 2005 ( 1 )

실시되어 왔으며 조사의 표본은 동일한 학생들을 추적조사,

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다른 학생들을 무작위로 표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 차 년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9 (2013 )

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표본 추출을 위해.

우리나라 전역을 개의 지역군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43 ( , , )

으로분류하였고 각각의 지역군 내 중학교 일반계고 특성화, , ,

계고를 층화변수로 사용하여 모집단을 개의 층으로 분류129

하였다 이후 표본의 크기를 중학교 개 고등학교 개. 400 , 400

로 정한 후 표본의 구성비가 모집단의 구성비와 일치하도록,

비례배분법을 이용하여 표본학교수를 설정하였다 최종적으.

로 표본의 추출은 층화집락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차 추. , 1

출의 단위는 학교로 하여 계통추출법으로 차 추출은 선택된, 2

학교 내에서 각 학년별로 무작위추출법을 이용하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시자료 이용지

침서 제 차 년 제 차 년: 1 (2005 )~ 9 (2013 )’ 에 제시되어 있다[16] .

본 연구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청소년건강행태온

라인조사의 원시자료이용에 대한 승인절차를 거친 후 중학교

와 고등학교 총 개교 명의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799 , 72,435

하였다.

연구도구3.

본 연구에 사용한 항목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학업 목적,

이외의 인터넷 이용시간 행복감 및 스트레스 관련 문항을 포,

함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년 주관적으로 인지된 학업. , ,

성적 가족의 경제 수준 거주 형태 거주 지역을 포함하였으, , ,

며 모두 자가보고 형식으로 조사되었다 주관적으로 인지된, .

학업성적과 가족의 경제수준은 ‘상’, ‘중상’, ‘중’, ‘중하’, ‘하’

로 응답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상 상 또는 중상, ' '( ), ‘중’ 하, ' '

중하 또는 하 로 재분류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거주형태는( ) .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친척집에서 살고 있다’, ‘하숙 자,

취 기숙사, ’, ‘보육시설’ 중 하나로 조사되었고 거주 지역은,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으로 조사되었으며 본 연구의,

분석에서도 그대로 이용하였다.

학업 목적 이외의 인터넷 이용시간은 주중 월 금 과 주말( - )

토 일 로 나누어 인터넷 사용 여부를 질문하였고 이에 학생( - ) ,

들은 사용하지않았다와 사용했다로 응답하였으며 또한 인' ' ' ' ,

터넷을 사용한 경우 최근 일 동안 하루 평균 학업 목적 이외30

의 인터넷이용시간을주중과 주말로 나누어서 이용시간을 학

생들이 직접 기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중 이용시간. {(

*5)+ 주말 이용시간 을 하여 하루 평균 학업 목적 이외의( *2)}/7

인터넷 이용시간을 구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이를 다시, ‘이용

안함’ 하루 평균, ‘ 분 초과 시간 미만0 1 ’, ‘ 시간 이상 시간 미1 2

만’, ‘ 시간이상 시간 미만2 3 ’, ‘ 시간이상3 ’으로 재분류하였다.

주관적 행복감은 평상시 느끼는 행복감으로 “평상시 얼마

나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로 질문하였고, ‘매우 행복한 편

이다’, ‘약간 행복한 편이다’, ‘보통이다’, ‘약간 불행한 편이

다’, ‘매우 불행한 편이다’로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

넷이용시간이 달라짐에따라행복감을 느끼는학생의교차비

가어떻게 달라지는지를살펴보기 위하여행복감을 느끼는군

매우 혹은 약간 행복한 군 과 행복감을 느끼지 않는 군 보통( ) (

혹은 약간이나 매우 불행한 군 으로 재분류하였다) .

스트레스는 “평상시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

까?”로 질문하였고, ‘대단히 많이 느낀다’, ‘많이 느낀다’, ‘조

금 느낀다’, ‘별로 느끼지 않는다’, ‘전혀 느끼지 않는다’로 조

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이용시간이 달라짐에 따라.

스트레스를 느끼는 학생의 교차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

펴보기 위하여 보다 극단적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군 대(

단히 혹은많이 느끼는 군 과 그렇지 않은 군 조금 별로 전혀) ( , ,

느끼지 않는 그룹 으로 재분류하였다) .

자료분석4.

수집된 자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SAS 9.2 .

먼저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수와 층화표출에 따른 가,

중치가 적용된 백분율을 제시하였으며 학업 목적 이외의 인,

터넷 이용시간과 행복감및 스트레스사이의 관련성은층화표

출로부터 나온 범주형 자료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방법인

Rao-Scott x
2 검정법을 이용하였다 일반적특성을보정한상.

태에서학업목적 이외의인터넷 이용시간과 행복감 및스트레

스와의 관련성을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with dummy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복합표본설variables .

계에 적합한 를 이용하여 층화변수와 집락변수procsurvey ,

가중치변수를 보정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인구학적특성1.

가중치가 적용된 백분율을 구한 결과 연구대상자 중 남학

생은 여학생은 로 조사되었고 학년별로는 중52.3%, 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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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년 학년 학년 고등학교1 16.2%, 2 16.0%, 3 16.5%, 1

학년 학년 학년 로 나타났다17.1%, 2 16.9%, 3 17.2% (Table

주관적으로 인지된 학업성적은 상 중 하1). 34.6%, 28.1%,

로 나타났으며 가정의 경제상태는 상 중37.3% , 32.3%, 47.4%

하 거주 형태는 가족과 함께 거주 친척과 거주20.3%, 96.1%,

하숙 및 자취 보육시설 로 조사되었고 거0.9%, 2.5%, 0.5% ,

주 지역은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 로44.0%, 49.1%, 6.9%

조사되었다.

2. 학업목적이외의인터넷이용시간과행복감및스트레스

와의관련성

가중치가 적용된 백분율의 경우 학업 목적 이외의 인터넷,

이용시간을 조사한 결과 이용하지 않음 하루 평균, 26.2%, 0

분 초과 시간 미만 시간 이상 시간 미만1 23.3%, 1 2 21.7%, 2

시간 이상 시간 미만 시간 이상 로 나타났다3 14.1%, 3 14.7%

행복감은 매우 행복 또는 행복 보통(Table 2). 58.2%, 30.2

불행 또는 매우 불행 로 조사되었다 스트레스는 매%, 11.6% .

우 많이 혹은 많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학생이 약간 느41.4%,

끼는 학생이 거의 혹은 전혀 느끼지 않는 학생이41.4%, 17.2

로 나타났다% .

학업 목적 이외의 인터넷 이용시간과 행복감 및 스트레스

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Rao-Scott x2값이 모두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나(p< 인터넷 이용시간 별로 청소년들이 느.001),

끼는 행복감 및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즉 행복감의 경우 분 초과 시간 미만 이용 그룹(Table 3). , 0 1

에서 행복하다거나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2.0%,

보통 불행이나 매우 불행하다는 였지만 시간28.4%, 9.6% , 3

이상 이용 그룹에서는 그 비율이 각각 52.7%, 32.6%, 14.7%

로 나타나 불행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시간 별로 학생들이 느끼는 행.

복감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였는데 분 초과 시간 미만 인터넷, 0 1

이용 그룹에서는 스트레스를많이 혹은 대단히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경우가 조금 느끼는 경우가 거의 혹은39.3%, 43.0%,

전혀 느끼지 않는 경우가 였으나 시간 이상 시간 미17.7% , 2 3

만 이용 그룹에서는 각각 로 조사되어41.4%, 41.8%, 16.8%

더 많은 비율의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시간 별로 느끼는 스트레스의 수.

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일반적특성을보정한상태에서학업목적이외의인터넷

이용시간과행복감및스트레스와의관련성

일반적 특성을 보정한 상태에서 학업 목적 이외의 인터넷

이용시간과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은 개의 모형 행복감과 스2 (

트레스 각각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 으로 나누어 살펴보았)

다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년 주관적으로 인지된 학업성적. , , ,

가족의 경제 수준 거주 형태를 포함하였다 거주 지역의 경우, .

Table 2.Descriptive Statistics of Internet Use for Non-acade-
mic Purposes and Happiness and Stress (N=72,435)

Variables Categories n (%)

Internet use for
non-academic
purposes

None
0~ 1＜ hr
1~ 2＜ hrs
2~ 3＜ hrs

3≥ hrs

19,241 (26.2)
16,912 (23.2)
15,641 (21.7)
10,190 (14.1)
10,451 (14.7)

Happiness Very happy/happy
So-so
Very unhappy/unhappy

42,127 (58.2)
21,943 (30.2)
8,365 (11.6)

Stress Very much/very stressful
Slightly stressful
Rarely/never stressful

30,192 (41.4)
29,841 (41.4)
12,402 (17.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N=72,43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Boys
Girls

36,655 (52.3)
35,780 (47.4)

Grade Middle 1st
Middle 2nd
Middle 3rd
High 1st
High 2nd
High 3rd

12,199 (16.2)
12,113 (16.0)
12,218 (16.5)
12,028 (17.1)
11,865 (16.9)
12,012 (17.2)

School
achievement

High
Middle
Low

24,995 (34.6)
20,148 (28.1)
27,292 (37.3)

Economic
status

High
Middle
Low

22,747 (32.3)
34,494 (47.4)
15,194 (20.3)

Living type Living with family
Living with relatives
Living in boarding facility
Living in care facility

69,006 (96.1)
776 (0.9)

2,250 (2.5)
403 (0.5)

Residential
area

Large cities
Middle sized cities
Small towns

32,540 (44.0)
31,037 (49.1)
8,858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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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목적외의인터넷사용과청소년들의행복감및스트레스와의관련성

종속변수와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최종 모형에

서는삭제하였다 또한. Rao-Scott x2 검정에서 인터넷 이용시

간이 분 초과 시간 미만 그룹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학생의0 1

비율이 가장 높았고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율도 비교적 낮았,

으므로 이를 기준그룹으로 하여 을 구축하dummy variable

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교차비가 보다 큰 경우는 불행. 1

하다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위험이 증가하는 부정적인

경우이고 보다 작은 경우는 행복하다거나 스트레스를 적게, 1

느끼는 가능성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경우를 의미한다.

그 결과 일반적 특성을 보정한 상태에서 학업 목적 이외의,

인터넷 이용시간과 행복감과의 연관성은 다음과 같았다 학업.

목적 이외의인터넷 이용을전혀하지않는 군(AOR [Adjusted

과 시간 이상 시간Odds Ratio]: 1.17, 95% CI: 1.13~1.12) 1 2

미만 이용 군 시간 이상(AOR: 1.07, 95% CI: 1.03~1.12), 2 3

시간 미만 이용 군 시간(AOR: 1.17, 95% CI: 1.11~1.23), 3

이상 이용 군 모두 분 초(AOR: 1.34, 95% CI: 1.28~1.42), 0

과 시간 미만 이용 군에 비해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가능성1

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학업 목적 이외의 인터넷 이용시간과 스트레스와의 관련성

은 분 초과 시간 미만 인터넷 이용 군에 비해 이용하지 않는0 1

군 시간 이상 시간 미만(AOR: 1.16, 95% CI: 1.11~1.22), 2 3

이용 군 시간 이상 이용(AOR: 1.17, 95% CI: 1.11~1.24), 3

군 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AOR: 1.27, 95% CI: 1.20~1.34)

낄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 초과 시, 0 1

간 미만 이용군과 시간 이상 시간 미만 이용 군은 유의하게1 2

다르지 않았다(AOR: 1.03, 95% CI: 0.98~1.08).

그 외 일반적 특성과 행복감 및 스트레스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학생에서 보다 긍정적인 정신건강,

을 나타내었는데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불행하다고 느낄 위,

험이 낮고 스트레스를 느(AOR: 0.71, 95% CI: 0.69~0.74),

끼는 위험도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AOR: 0.52,

학년의 경우 고 에 비해 저학년들에서95% CI: 0.51~0.54). 3

불행하다고느낄 위험과스트레스를느낄위험이 유의하게낮

을 것으로 나타났다 불행하다고 느낄 위험은 고 과 비교하여. 3

중1 중(AOR: 0.71, 95% CI: 0.67~0.76), 2 (AOR: 0.87, 95%

중CI: 0.81~0.93), 3 에서(AOR: 0.90, 95% CI: 0.85~0.96)

낮았고 고 과 고 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고 는 고 과, 3 1 , 2 3

비교하여 불행하다고 느낄 위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AOR:

으로 조사되었다 고 과 비교하여1.07, 95% CI: 1.01~1.13) . 3

중1 중(AOR: 0.71, 95% CI: 0.65~0.75), 2 (AOR: 0.82, 95%

중CI: 0.77~0.88), 3 고(AOR: 0.84, 95% CI: 0.79~0.89), 1

고(AOR: 0.79, 95% CI: 0.75~0.84), 2 (AOR: 0.94, 95% CI:

에서 스트레스를 느낄 위험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0.88~0.99)

로 나타났다 성적은 낮은 그룹에 비해 중간이거나. (AOR:

높은 그룹에서0.72, 95% CI: 0.69~0.75) (AOR: 0.58, 95%

불행하다고 느끼는 위험은 유의하게 낮았으CI: 0.55~0.60)

며 스트레스를 느낄 위험도 성적이 낮은 그룹에 비해 중간이,

거나 높은 그룹에서(AOR: 0.78, 95% CI: 0.75~0.81) (AOR: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가정경제0.76, 95% CI: 0.73~0.79) .

수준이 낮은 그룹에 비해 중간이거나(AOR: 0.65, 95% CI:

높은 그룹에서0.63~0.68) (AOR: 0.43, 95% CI: 0.41~0.45)

불행하다고 느끼는 위험은 유의하게 낮았으며 스트레스를,

느낄 위험도 가정경제수준이 낮은 그룹에 비해 중간이거나

높은 그룹에서(AOR: 0.64, 95% CI: 0.61~0.66) (AOR: 0.59,

유의하게 낮았다 거주형태와 행복감의95% CI: 0.57~0.62) .

관계를 살펴보면 보육시설에 거주하는 군보다 친척과 거주,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Use for Non-academic Purposes and Happiness and Stress (N=72,435)

Variables

Hours of internet usage for non-academic purposes
Rao-Scott

x
2 pNone 0~ 1＜ hr 1~ 2＜ hrs 2~ 3＜ hrs 3≥ hrs

n (%) n (%) n (%) n (%) n (%)

Happiness

Very happy/happy

So-so

Very unhappy/unhappy

Total

10,805 (56.4)

6,080 (31.6)

2,356 (12.0)

19,241 (100.0)

1,0479 (62.0)

4,829 (28.4)

1,604 (9.6)

16,912 (100.0)

9,505 (60.6)

4,529 (28.9)

1,607 (10.5)

15,641 (100.0)

5,844 (57.6)

3,085 (30.2)

1,261 (12.2)

10,190 (100.0)

5,494 (52.7)

3,420 (32.6)

1,537 (14.7)

10,451 (100.0)

288.70 .001＜

Stress

Very much/very stressful

Slightly stressful

Rarely/never stressful

Total

8,563 (44.3)

7,447 (38.7)

3,231 (17.0)

19,241 (100.0)

6,703 (39.3)

7,216 (43.0)

2,993 (17.7)

16,912 (100.0)

6,033 (38.6)

6,817 (43.6)

2,791 (17.7)

15,641 (100.0)

4,244 (41.4)

4,236 (41.8)

1,710 (16.8)

10,190 (100.0)

4,649 (43.8)

4,125 (39.8)

1,677 (16.4)

10,451 (100.0)

143.22 .001＜

%: Weigh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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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군에서 불행하다고 느낄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고(AOR:

스트레스의 경우도 보육시설에1.51, 95% CI: 1.18~1.95),

거주하는군에비해 친척집에 거주하는경우스트레스를느낄

위험이 증가하였다(AOR: 1.41, 95% CI: 1.06~1.86).

논 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 ‧고등학생에서 학업 목적 이외의 인

터넷 이용시간과 이들의 행복감 및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파

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업 목적 이외의 인터넷 이용시.

간과주관적으로느끼는행복감및스트레스를조사하였고 일,

반적특성을 고려한 상태에서 학업목적 외인터넷이용시간이

행복감이나 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살펴보았다.

먼저 본 연구에 포함된 학업 목적 이외의 인터넷 이용시간

의 수준을 살펴보면 이용하지 않음 분 초과 시간, 26.2%, 0 1

미만 시간 이상 시간 미만 시간 이상 시23.2%, 1 2 21.7%, 2 3

간 미만 시간 이상이 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14.1%, 3 14.7% .

넷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 청소년이 스위스의 국가

자료분석에서는 였고 캐나다의 국가 자료분석에16.5% [17],

서는 로 보고되어 우리나라 청소년이 인터넷을 이17.8% [18],

용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위스 자료.

에서는 하루 시간 이상 인터넷 이용의 비율이 캐2 7.3%[17],

나다 자료에서는 주당 시간 약 하루 시간 이용의 비율이20 ( 3 )

로 조사되어 우리나라 청소년 중 인터넷 이용시간이8.9% [18]

시간 이상 되는 학생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2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업 외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

는 시간을 조사하였고 스위스나 캐나다의 분석에서는 모든,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을 포괄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하루 분 초과 시간 미만 인터넷 이용 군과, 0 1

비교하여 인터넷 이용시간이 증가할수록 불행하다고 느낄 위

험과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위험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

다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인터넷 이용시간을 변수로 이용.

하기 보다는 인터넷 중독 여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결과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인터넷에 중독되면 인터넷 이용시간이 길어지며[13],

인터넷 중독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선행연구를 고려해 볼때 학업목적 외 인터넷 이용시간[6] ,

Table 4. Multivariate Relationships between Internet Use for Non-Academic Purposes and Happiness and Stress (N=72,435)

Variables Categories
Feeling unhappy Feeling stressful

AOR 95% CI AOR 95% CI

Gender Boys
Girls

0.71
1

0.69~0.74 0.52
1

0.51~0.54

Grade Middle 1st
Middle 2nd
Middle 3rd
High 1st
High 2nd
High 3rd

0.71
0.87
0.90
0.95
1.07
1

0.67~0.76
0.81~0.93
0.85~0.96
0.89~1.01
1.01~1.13

0.71
0.82
0.84
0.79
0.94
1

0.67~0.75
0.77~0.88
0.79~0.89
0.75~0.84
0.88~0.99

School
achievement

High
Middle
Low

0.58
0.72
1

0.55~0.60
0.69~0.75

0.76
0.78
1

0.73~0.79
0.75~0.81

Economic status High
Middle
Low

0.43
0.65
1

0.41~0.45
0.63~0.68

0.59
0.64
1

0.57~0.62
0.61~0.66

Living type Living with family
Living with relatives
Living in boarding facility
Living in care facility

1.13
1.51
0.98
1

0.91~1.40
1.18~1.95
0.77~1.23

1.17
1.41
1.15
1

0.92~1.48
1.06~1.86
0.79~1.48

Hour of internet
usage/day

None
0 , 1hr＜＜
1 , 2hr≤＜
2 , 3hr≤＜
3≤

1.17
1

1.07
1.17
1.34

1.13~1.22
1.03~1.12
1.11~1.23
1.28~1.42

1.16
1

1.03
1.17
1.27

1.11~1.22
0.98~1.08
1.11~1.24
1.20~1.34

AOR=adjusted odds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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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늘어날수록불행감과 스트레스를 느낄 위험이증가하는 것

으로나타난 본 연구의결과는 선행연구와 일맥상통하는결과

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터. ,

넷 중독이심할수록 주관적행복감이 감소한다는결과와비슷

한 결과이며 년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자료[14], 2010

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인터넷 중독 군에서 덜 행복하다고 느

낄 위험성과 더 스트레스를 느낄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도 유사하다고 할수 있다 또한행복감이나[13] .

스트레스가 아니더라도 인터넷 중독 고등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우울감이 유의하게 높았다는 연구결과와 인터[14],

넷 중독 대학생에서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는 연구결과도[19]

인터넷이정신건강에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본연구

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기존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 밝혀진 흥미로운 점은 학

업 목적 이외의 인터넷 이용을 전혀 하지 않는 군이 하루 분0

초과 시간 미만 이용을 하는 군보다 불행하다고 느낄 위험이1

나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이 결과는 싱가폴 청소년에서 인터넷을 전혀 하지 않.

는 군이 하루 시간 정도 이용하는 군보다 거의 매일 우울감1

이나슬픔을 경험하는비율이 낮았다는연구결과와 비슷한 결

과이며 성인에서 인터넷 비이용자보다 이용자가 삶의 만[12],

족도가 더 높았다는 연구와 비슷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5].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원인을 추론해보자면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인터넷을 이용한 오락적 활동 혹은 를 통, SNS

한 인간관계 등을 통해 행복감 증진 및 스트레스의 경감이 가

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청소년기는 발단[9,10] .

단계상 또래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며 최근 또래와의 의[20],

사소통을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써의 매체 이용이 급증하SNS

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학업 목적 이[21,22],

외의 인터넷 이용을 전혀 하지 않는 학생들이 또래와의 관계

에서 소외됨으로써 행복감이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업 외 목적의.

인터넷 이용과또래 관계에서의소외감과의관련성에 대한 조

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확신할 수 없어 향후 이에 관한 후

속 연구가 필요하다.

하루 시간 미만 학업 목적 이외의 인터넷 이용 군과 비교1

하여 비이용 군이나 하루 시간 이상 이용 군에서 불행하다고1

느낄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고 비이용 군이나 하루, 2

시간 이상 이용 군에서 평소 스트레스를 느끼는 위험이 증가

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학업 목적 이외의 인터넷,

이용시간과 불행감 및 스트레스를 느끼는 위험 사이에

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 역시J-shape .

비슷한 선행연구를 찾기 어려워 직접적 비교는 어려우나 인,

터넷이용시간과 청소년이 느끼는 우울감 사이에 의U-shape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있다 이 선행연구에서는 남학생에서 우울감을 느낄 위[17].

험도가 인터넷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경우 배 하루 시1.31 , 2

간 미만 이용하는 경우 배 하루 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1.03 , 2

우 배로 보고되어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경우와 하루 시간1.36 2

이상 이용하는 경우우울감 경험의 위험도가 비슷하여인터넷

이용시간과 우울감 사이에 의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U-shape

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업 목적 이외의 인터넷 이용을[17],

전혀 하지 않는 경우 보다 하루 시간 이상 이용군에서 불행3

감과 스트레스를 높게 느낄 위험도가 높아 이라고 보J-shape

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인터넷 이용시간과 불행감 및 스트레,

스 사이에 의 관계가 있다는 것은 향후 인터넷 이용시J-shape

간과 정신건강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하는연구를 진행할 때에

기존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처럼 인터넷 이용시간이 극단적

으로 긴 중독 군과 비중독 군으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비이용,

군 하루 시간 미만의 보통 이용 군 시간 이상의 장시, 1~2 , 2~3

간 이용 군으로 분류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 외 통제변수 중 행복감과의 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난변수는 남학생이여학생보다 행복하다고 느낄 가능성이증

가하였고 이는 기존 연구 와 일치하는 결과였으며 성적, [23] ,

이 좋은 경우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 행복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도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그 외 학년의 경우 고등학교 학년에 비해 저학년에[23,24]. 3

서 불행감을 느낄 위험이 낮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

입학이 일생의 중대한 목표가 되는 현실로 인해 발생하는 당

연한 결과로 생각된다 보육시설 거주 학생과 비교하여 가족.

과 함께 살거나 하숙 혹은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불행

감을 느낄 위험에 있어서 차이가 없었던 점과 친척집에서 생

활하는 학생들이 불행감이 보육시설 거주 학생들보다 높았던

점은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 행복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24],

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통제변수와 스트레스와의 관련성 중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스트레스를 적게 느낄 가능성이 증가하였으며 성적이,

좋은 경우 스트레스를 적게 느꼈고 이 역시 선행연구와 일치,

하였다 또한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스트레스를덜 느끼는[25].

것으로나타난결과도 기존연구와 일치하였다 학년의 경[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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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우 고등학교 학년과 비교하여 저학년에서 스트레스를 적게3

느낄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이 역시 위에서 언급한 대학 입시,

로 인해 고 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보3 .

육시설 거주 학생에 비해 친척 집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이 스

트레스를 많아 받을 가능성이 증가하였는데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향후 보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학업 목적 이외 인터넷 사용이라는 것

이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게임인지 혹은 를 이용하는SNS

것인 지 등에 대한 구체적 사용내역을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

에 어떠한 특정 종류의 학업 목적 이외의 인터넷을 하루 1~2

시간 이내로 적절히 사용했을 때 행복감 증가나 스트레스 감

소에 도움을 주는지를 확실히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연구에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

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터넷, .

이용과 건강문제를 살펴본연구에서는학업목적을 위한인터

넷 사용과 학업 목적 이외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구분 없이 인

터넷을 이용하는 시간을 통합적으로 측정한 연구가 많았고

또한 많은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이 청소년의 건[5,13,17,18],

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인터넷 이용시간이 극

단적으로긴 중독자와중독이 아닌 자로구분하여 건강수준을

비교한 연구였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비록 어떠한[13-15,27].

종류의 인터넷 이용인지는 파악할 수는 없었으나 학업목적,

이외 인터넷 사용으로 한정하여 보다 오락적이거나 와 같SNS

이 소통이나 교류를 위한 인터넷 활동으로 제한이 되었다는

점과인터넷 이용시간을 세분화하여 분석한점은기존 연구와

는 차별되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표할만한 국가자료의

분석결과이므로 일반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장점이며 학,

업 목적 외 인터넷 이용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며 적절한 시간

이용할 경우 아예 인터넷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행복감을 더

느끼고 스트레스를 덜 느낀다는 점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을 가까이서 지켜보.

는 부모나 교사들은 그들의 자녀나 학생들이 학업 목적 이외

의 인터넷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보다는 적당한 시

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러나인터넷은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인물이나 잔혹한

게임 등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종류의 인터넷 활동은쉽게 중독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단[28],

순히이용시간만을 모니터링 할것이 아니라청소년들이건전

한 목적의 인터넷 활동을 적당 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에서 학업 목적 이외의 인터넷

사용시간과 그들이 인지하는 행복감 및 스트레스와의 관련성

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년도 청소년건강행태온라. 2013

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학업 목적 이외의 인터넷 사용시간과 불행감 및 스트레스

사이에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 목J-shape . ,

적 이외의 인터넷 사용시간 증가할수록 불행감이 높아지고

즉 행복감이 낮아지고 스트레스를 느끼는 수준이 높아졌으( , )

나 아예 사용하지 않는 청소년 보다는 하루 시간 미만 사, 1~2

용하는 청소년이 불행감은 낮고 즉 행복감은 높고 스트레( , ),

스는 낮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 목적 이외의 인.

터넷 이용을 무조건 부정적인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간 동안 인터넷을사용하는것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긍정

적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인터넷 이용과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을 살펴보

는연구에서는 중독자 혹은 비중독자로 분류하기 보다는 비이

용 군 적당시간 이용 군 장시간 이용 군으로 분류하여 분석, ,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파악한 현상을 더.

욱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업 목적 이외 인터넷 중 어떠한 특

정 활동이 행복감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게 하는지

그 기전을 알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인 인터넷 활동을 조사해

서 그 특정 활동과 정신건강 사이의 관련성을 조사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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